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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의 차원과 속성을 분석하고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론적 단계에서 19편의 논문을 분석하였고, 현장 작업 단계에서 2024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10명의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를 통합하여 디지털 리
더십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3개 차원과 6개 속성이 도출되었다. 개인 차원의 속성은 '디지털 문제해결능력', '디지털 윤
리 민감성', '디지털 마인드', '자아성장'이었고, 타인 차원의 속성은 '디지털 협력', 조직 차원의 속성은 '조직 영향력'이
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 간호사의 개인, 타인, 조직적 차원을 고려한 디지털 리더십 측정 도구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간호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dimensions and attributes of digital 
leadership of clinical nurses using a hybrid model and present its definition. In the theoretical stage, 19 
articles were analyzed. During the fieldwork stag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clinical 
nurses from January 10th to 30th, 2024. The final analysis integrated both theoretical and fieldwork 
stages, defining digital leadership with 3 dimensions and 6 attributes. The personal dimension includes
‘digital problem-solving ability,' ‘digital ethics sensitivity,' ‘digital mind,' and ‘self-growth.' The others
dimension includes ‘digital collaboration,' and the organizational dimension includes ‘organizational 
influence.' Based on the result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individual, others, and organizational 
dimension of clinical nurses and develop a scale to measure digital leadership and a systemic training 
program for its improvement.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it represents the first analysis of digital 
leadership among clinical nurses, incorpora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nursing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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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 

-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보건 의료분야의 디지털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2]. 의료영역에서의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
은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관찰 
및 추적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암 진단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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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치료, 의료정보의 기록과 저장이 가능하게 
한다[3,4].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화
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
진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정보의 복제나 전송이 쉬워져 개인정보의 유출이 용
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5].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 의료
환경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6]
한 시점에, 임상 간호사는 디지털화되는 간호 임상 실무 
영역에서 변화의 주체적인 역할로서 고도로 전문화된 간
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2].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역량과 병원 및 간호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
는 간호사의 리더십[7]이 강조된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간호 리더십은 간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정보기술이 더해진 고도로 숙련된 전문성이며[8], 
디지털 리더십을 가진 간호사는 임상 의료 환경에서 활
용 가능한 IT 기술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
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된다[9]. 
이렇듯 의료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의료정보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리더십의 명확한 
개념화는 필수적이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으
로 인하여 리더십은 다소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10].

현재까지 디지털 리더십은 디지털 리더십 기술, 역량, 
능력 등과 같이 여러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11], 정립되고 합의된 정의가 부족하여 잘 알려지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12,13]. 디지털 리더십과 유사한 개
념인 E-리더십(Electronic-leadership)은 개인, 그룹, 
조직의 태도, 느낌, 사고, 행동의 변화를 위해 첨단정보
기술(AIT: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영향 프로세스로 정의된다[14]. 또
한, El Sawy [15]는 디지털 리더십을 기업과 비즈니스를 
위한 디지털화의 전략적 성공을 위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대부분 조직의 관리적 측면
에서 디지털 리더의 특성이나 디지털 리더십이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었으며[16,17], 보건 의료
영역에서 디지털 리더십 개념은 잘 사용되지 않았다[11]. 
또한, 의료서비스에서의 정보학 역량, 구현과 같은 디지
털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일관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이 불완전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10].

따라서, 간호학 영역에서 디지털 리더십 개념을 명확

하게 정의하고 다양한 속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기계 그리고 기술이 협업
하여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18]에 급속도로 변화하
는 의료현장에서 혼종모형(Hybrid Model)을 이용하여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개념과 속성을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혼종모형은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
더십과 같이 임상 실무에서 형성된 인식에 기초하여 간
호에서 의미있는 개념 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며[19], 
실무에서 사용되는 개념 선택 시 간호 임상 실무에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연구방법이다[20]. 본 연구의 결
과는 향후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을 측정하는 도
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우수한 임상 간호 인력의 개발로 간호 서비
스의 질 상승과 환자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의 차원과 속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chwartz-Barcott와 Kim의 혼종모형[20]

의 이론적 단계, 현장 작업 단계, 최종 분석 단계의 순환
적 3단계에 따라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현장 작업 단계에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의

미와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
합병원에서 현재 근무 중인 임상 경력 1년 이상의 간호
사를 목적적 표집하였다. 임상 경력 관리 체계 모형
[21,22]에 근거하여 1년 미만의 간호사는 간호 업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초보자 수준으로 판단
하여 대상자 모집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므로, 간호 행정 및 교육 담당 간호
사, 간호 관리자도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여성 3명, 
남성 7명으로 총 1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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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1세였고, 교육 수준은 학사 이상이었으며, 임상 
근무경력은 평균 5±1.89년이었다. 근무부서는 병동, 외
래, 중환자실이었다. 

2.3 연구 절차
2.3.1 이론적 단계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국내·외 
선행문헌을 고찰하였다.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어원, 두
산백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도출하였다. 문헌 검색
의 키워드는 관련 주요 개념인 ‘Digital leadership’, 
‘E-leadership’,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leadership’, ‘디지털 리더십’, ‘E-리더
십’, ‘ICT 리더십’으로 선정하였고, PubMed, CINAHL, 
MEDLINE,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
(KISS), NDSL의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였다. 디
지털 보건 서비스 분야의 리더십을 개념 분석한 선행 연
구[10]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검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문헌을 검색함으로써 최신의 개념과 구성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헌 선정 과정은 Th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ISMA) 절차[23]에 기반하여 진
행하였다(Figure 1).

Fig. 1. Th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ISMA) flow 
diagram of the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총 19편의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임상 간호사의 디
지털 리더십에 대해 개념을 잠정적 정의하였고, 속성을 
도출하였다.

2.3.2 현장 작업 단계 
임상 간호사의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이론적 단계

에서 확인된 디지털 리더십의 속성을 재확인하고, 새로
운 속성을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개념 분석 연

구 수행을 위한 준비로 관련 학술 대회, 학술 세미나, 워
크숍 참석 등을 통해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였으며, 질적 연구에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한 경험이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심층면담에 참여한 후 
녹음 자료를 필사하고, 녹취록에서 의미있는 문장과 단
어를 추출하여 명명하고 범주화하는 훈련을 하였다. 

(2) 현장 설정 및 교섭  
혼종모형에서는 실제 현장을 설정하고 교섭한 후 사례

를 선택하는 방법이 추천되나, 이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참여 관찰하는 방법
이 연구 대상자인 간호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실제적
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임상 현장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제한점을 고려
하여 심층면담에 적절한 대상자를 목적적 표집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더십은 개인의 내면적 경험
이므로 심층면담으로 현상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심층면담을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1월 10

일부터 30일까지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 대상자가 원하
는 장소(근무지 내 라운지, 카페 등)로 선택하되,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1회 면담에 소요
된 시간은 60분 내외였으며,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도
출되지 않는 자료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사용된 질문은 이론적 단계의 분석 결과
와 연구자의 임상 경험을 반영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임상 간호사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의 자
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주요 질문은 ‘임상 간호사
의 디지털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였다.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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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병원에서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병원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
서 인상깊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디지털 리더
십이라는 단어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간호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병원에서 디지털 리더십이 필요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병원에서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에 
도움/방해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등이
었다. 이해되지 않는 답변에는 파생되는 질문을 통해 추
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동안 대상자의 자세, 표정 변화 등의 비언어적 
표현과 연구자의 직관적 이해 부분은 수첩에 따로 기재
하여 분석에 참고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취 후 필사하
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고, 분석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로 연락하여 재확
인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심층면담 자료는 Morse와 Field [24]의 고전적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반복적으로 
필사된 면담자료를 읽으며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자 진술문을 추출하였고, 추
출된 진술문 중 관련 있는 문장끼리 묶어 코드(code)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코드는 다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코
드끼리 묶어 하위범주(subcategory) 생성하고, 하위범
주를 묶어 범주(category)를 최종 도출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 [2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및 중립성
(neutrality)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리더십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
소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
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간 연구방법과 연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 
자료 분석 및 결과에서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선입견과 
연구자들의 인식을 기록하여 인지한 후 면담을 실시하였
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괄호
치기한 후 내용들을 비교 및 분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
였다.

2.3.3 최종 분석 단계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디지털 리더십의 개념과 속

성, 현장 작업 단계에서 도출된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재
확인된 속성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개념을 정의하고 속성을 
규명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CR-22-161]
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
적과 자료 수집 방법, 익명성 보장과 비밀 유지, 연구 철
회의 자율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충
분히 읽을 수 있도록 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
를 밝힌 경우에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와 관련
된 문의는 언제든지 가능함을 안내하고, 연구자와 즉시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였다.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암호가 설정된 개인 컴퓨
터에 보관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후에 폐기 처분됨을 설명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디지털 리더십의 개념 
    및 속성

3.1.1 디지털 리더십의 사전적 의미  
디지털 리더십은 ‘디지털’과 ‘리더십’의 단어로 구성된 

개념이다. 디지털(digital)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수치로 
바꾸어 나타내는 형식’을 뜻하며[26], ‘일련의 숫자 1과 
0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자 신호
의 여부, 인터넷 사용과 연결된 컴퓨터 기술’을 의미한다
[27]. 리더십(leadership)은 ‘집단의 목표나 내부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성원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뜻하며[28], ‘리더가 
될 수 있는 능력이나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을 의
미한다[29]. 이를 바탕으로 종합하면, 디지털 리더십은 
‘디지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의 활용과 관
련된 리더가 될 수 있는 능력,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3.1.2 간호학에서의 디지털 리더십  
간호학에서 수행된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개념 분석

589

간호정보 역량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30], 4차 산업
혁명에서 간호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31]만 검색
되었으며,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디지털 
리더십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국외에서 수행된 
디지털 리더십 연구는 2015년에 시작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건강정보기술 역량
[8,32]과 함께 디지털 임상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30,32]은 필수적이었으며, 디지털 변화를 
위한 관심과 의지, 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3]. Remus [32]는 임상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안 및 기밀 유지가 중요한 것으
로 보고하였으며, Kennedy와 Moen [8]의 선행 연구에
서도 디지털 활용과 관련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간호정보학 역량이 갖
춰진 간호사는 디지털 환경의 변혁적 리더로서 변화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 또한, 스스로의 변화를 이
끌기 위한 선도적인 간호사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나타나
는 리더십[30,34]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 의료직종과 협
력하여 일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간호
사의 역할을 창출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8,31]. Trembley [34]는 디지털 시대의 다양
한 기회에 맞게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고 변화와 참여를 
적극적인 유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고,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팀워크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조직
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보고되었다[32]. 

3.1.3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의 차원과 속성 및 개념 정의
이상의 문헌고찰에서 도출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

더십의 차원과 속성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리더십은 3
개 차원과 그에 따른 7개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
였다. 3개의 차원은 디지털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간호
사 자신에 대한 개인의 차원, 간호사의 주변인을 나타내
는 타인의 차원, 임상 실무에서 디지털 리더십이 적용되
는 조직의 차원이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 ‘환자 안전에 대한 이해’, ‘디지털 변화에 대
한 태도’,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 ‘동
료 의료진과의 협력’, ‘디지털화되는 조직의 목표에 맞는 
변화를 유도’, ’조직 관리‘의 7개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Table 1). 이론적 단계에서 나온 속성을 토대로 구성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의 잠정적 개념 정의는 ‘조

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개인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
서 필요한 비전, 기술,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Dimension Attributes

Individual   

Ability to solve problems in a digital 
environment
Understanding patient safety
Attitude toward digital change
Willingness to develop one’s own abilities

Others Cooperation with fellow medical staff

Organization  
Inducing changes that fit the goals of a 
digitalized organization
Organizational management

Table 1. Components of Digital Leadership of Clinical 
Nurses Defined in the Theoretical Stage

3.2 현장 작업 단계에서 확인된 디지털 리더십의 속성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개념은 3개의 차원과 12개의 속성으로 도출되었
다. 3개의 차원은 디지털 리더십 함양에 바탕이 되는 간
호사의 개인적 속성을 포함하는 개인 차원, 간호사의 주
변 영역과 관련된 속성과 관련된 타인 차원, 조직과 구성
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조직 차원으로 이론적 단
계의 차원과 동일하였다. 개인 차원의 속성은 디지털 업
무수행능력, 변화대응능력,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 디지
털화되는 간호업무과정에 대한 직업적 견해, 디지털 변
화에 대한 관심, 디지털 태도, 디지털 영향 이해, 스스로
를 이끄는 의지의 8개의 속성이며, 타인 차원의 속성은 
팀워크,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공유의 2개 속성이
며, 조직 차원의 속성으로는 동기부여, 변화유도의 2개 
속성이 도출되었다(Table 2). 

Dimension Attributes

Individual  

Digital work performance
Digital Ability to respond to change
Management of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fessional views on digitalized nursing 
work processes
Interest in digital change
Digital attitude
Understanding digital impact
Will to lead oneself

Others 
Teamwork
Sharing information through real-time 
communication

Organization Motivation
Induction of change

Table 2. Components of Digital Leadership of Clinical 
Nurses Defined in the Fieldwork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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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디지털 업무수행능력
임상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간호 

수행 및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업무
능력을 의미한다.

전산에 약전 검색을 해보면 용량, 성분, 방법이나 줘야 
되는 환자 몸무게에 따라서 몇 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그
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
각을 하고... (참여자B)

(심장) 리듬 같은 경우는 EKG 기계를 붙이지 않으면 읽
지 못하잖아요. 또 응급 상황이나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런 기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참여
자J)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알아서 혈압 다 재어지고 시
간마다 기록이 알아서 다 되니까... (참여자H)

3.2.2 변화대응능력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

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추려내서 
유의미한 어떤 해석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자E)

(기계 작동 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업체한테 연
락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이 값이 
맞는 건지’ 물어보고 하거든요. (참여자C)

3.2.3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사용 및 관리를 통해 환자 안

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이
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위험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A) 

환자 확인할 때 바코드나 QR코드 찍어가지고 PDA기
계를 쓰는데, 만약 아니면 이거 잘못되었다고 바로 나오
니까.. 오류 줄이면서 환자 안전이랑 직결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자G)

3.2.4 디지털화된 간호업무과정에 대한 직업적 견해 
디지털화된 임상 현장의 체계화되는 간호업무과정에

서 전문직으로서 직업적 견해를 의미한다. 

약을 타더라도 처방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처방 투약 기
록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전산 작업이 엄청 많거든
요. 디지털화된 이런 작업이 제가 간호수행을 하는데 있
어서 어떤 증빙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참여자C) 

병동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계속 컴퓨터 앞에만 있
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진짜 좋은 건지는 잘 모르
겠어요. 진짜 가서 진정 간호를 하는가, 환자를 케어하
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하나를 해도 컴퓨터에서 
이전 처치도 다 입력해야 갈 수 있으니까.. (의료진이 환
자에게) ‘좀 덜 온다’. ‘보고는 있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A)

3.2.5 디지털 변화에 대한 관심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관심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플들도 다양해졌고 그런 거에 
발 맞춰서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신규 선생님들이나 혹
은 다른 부서에서 와서 처음 접해보는 장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여자C)

저는 기계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최대한 많이 만져보
려고 하고.. 생소한 기계를 봤을 때도 어떻게 하면 작동
하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잘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F)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좀 궁금하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호기심도 좀 있고요. (참여자G)

3.2.6 디지털 태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변화에 대

한 적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내가 빠르게 받아들여서 실무
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참여자B) 

새로운 것을 기술이든 뭐든 받아들이는 그거를 두려워
하지 않는 거요. 너무 빨리 빨리 변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하는 일이든 뭐든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 (참여
자A)

3.2.7 디지털 영향 이해
디지털화된 업무환경이 환자의 건강증진 및 간호업무

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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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간호 수행
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
지털화가 되면서 디지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면 환
자들한테 수월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적용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조금 더 시기적절한 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면 결
국에는 환자가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C)  

기계는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거부감을 가지면, 기계는 
들어와 있는데 사용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고.. 그리고 솔직히 한두 사람이라도 잘 알고 이거에 대
해서 긍정적이면 다른 부서원들에게 전파도 하고 영향
을 줄 수 있고, 이런 역량이 있으면 조금 더 조직에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여자J)

3.2.8 스스로를 이끄는 의지
스스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스스로 공부를, 학습을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는 책을 찾아서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요새 유튜
브로도 기계 설명들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공부를 하는 스스로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
다. (참여자B)

기존의 기계와 새로운 기계가 공존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면 주로 저는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서 
기계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매뉴얼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여자E)

3.2.9 팀워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에 대한 이해와 존

중을 기반으로 동료 의료진 간에 행해지는 협력적인 행
동을 의미한다.

동료 간호사들, 인턴 선생님, 임상 병리사들도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가 묻기도 하고 답변해 주
기도 하고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서로 얘기해주고 하니까... (참여자G)

환자가 입원 당시에 비교했을 때 컨디션이 호전되어서 
병동으로 전실을 간다든지 퇴원을 한다든지 하는 성과
를 내기 위해서 의료진 간의 합의라 해야 되나.. 그러니
까 저희가 환자를 관찰하고 얘기를 딱 했을 때, 의사들

이 그걸 보고 바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럼 저희는 
피드백에 맞게 또 수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
으로 환자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
기 때문에.. (참여자E)

3.2.10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 공유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빠르게, 문

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올라오는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일단 응급실에서 1차적인 교류 그리고 타 부서랑
은 전실을 보내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메모들이나 환자 
상태 기록을 EMR로 확인을 해요. 사람이 말로 할 수 있
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생각을 말씀드려야지 했다가 까
먹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 하면 조
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이 되는 것 같
아요.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되고 내가 보고 싶을 때, 
필요할 때 볼 수 있고요... (참여자J) 

저희는 뭐를 하나 해도 직원들끼리 같이 공유를 해야 되
기 때문에 교수님 밑에 팀원들이 다 있는데 다 각각 알
아야 되는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내용을 다 알
고 있고 공유는 해야 되는데 디지털 통해서 카카오톡 단
체방으로 이렇게 공유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A) 

3.2.11 동기부여
동료 의료진에게 디지털의 활용과 관련된 동기를 부여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디지털 기술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이점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고, 독려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거 쓰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이끌어주는.. 
옆에 동료를 성장할 수 있게 같이 능력을 길러주고, 능
력을 기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요. (참여자G)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쓰고, 이제 모
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디지털 리더십인 것 같아요. (참여자B)

3.2.12 변화유도
조직 내 디지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능동

적인 활동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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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 간호 전산 의뢰 게시판이 있거든요. 갑자기 
게시판에 글이 확 늘기 시작하더니만 저희 간호 전산 변
화도 많아졌고, 저희가 좀 더 쓰기 편안하고 시간도 절
약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니까. 디지털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
를 공유를 하고 또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제
공해 주는 기록 도구라든지 전산이라든지 다른 데서 사
용하고 있는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들여올 수 있도록 제
안하고, 간호정보과 이런데 요청해서 우리도 쓸 수 있게 
해달라하고... (참여자H)

저희의 목표인 환자 안전이나 환자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든 디지털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기계나 전산의 필요성을 피력하도록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E)

3.3 최종 분석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개념 
   정의 및 속성 

3.3.1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의 디지털 리더십의 
     차원 및 속성 비교 
이론적 단계에서 규명된 ‘개인, 타인, 조직’의 3가지 

차원은 현장 작업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반
면, 이론적 단계에서는 6개의 속성이 도출되었으나, 현장 
작업 단계에서는 12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개인 차원
에서 이론적 단계의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속성은 현장 작업 단계의 ‘디지털 업무수행능력’, 
‘변화대응능력’의 속성과 통합되어, ‘디지털 문제해결능
력’으로 도출되었다. 이론적 단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이해’ 속성은 현장 작업 단계의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 
속성과 연결되었고, 이와 함께 현장 작업 단계에서 도출
된 ‘디지털화된 간호업무과정에 대한 직업적 견해’ 속성
이 디지털화된 임상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위를 최우선
으로 여기는 간호사의 윤리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디지털 윤리 민감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론적 단계에서 ‘디지털 변화에 대한 태도’ 속성은 현장 
작업 단계에서 도출된 ‘디지털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적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디지털 태도’와 관련성이 확
인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는 의미가 통합되어 
‘디지털 마인드’ 속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론적 단계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 속성은 현장 작
업 단계에서 ‘스스로를 이끄는 의지’로 연결되었으며, 현
장 작업 단계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
해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속성으로 확인된 결
과를 고려하여 ‘자아성장’으로 수정 명명하였다. 

타인 차원에서 이론적 단계의 ‘동료 의료진과의 협력’
과 현장 작업 단계의 ‘팀워크’,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공유’ 속성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행동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측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논의과정에서 ‘디지털 협력’ 속성으
로 통합하였다. 

조직 차원에서는 이론적 단계에서 도출된 ‘디지털화되
는 조직의 목표에 맞는 변화를 유도’ 속성과 현장 작업 
단계의 ‘변화유도’ 속성은 현장 작업 단계에서 도출된 속
성인 ‘동기부여’가 기반이 되기에 관련성이 있어, 조직 
내에 긍정적인 디지털 변화를 위한 영향을 의미하는 ‘조
직 영향력’으로 수정 명명하였다. 또한, 이론적 단계의 
‘조직 관리’ 속성은 현장 작업 단계에서 도출되지 않아 
본 연구는 간호 관리자가 아닌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의 논의과정에서 속성
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3.3.2 최종 분석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의 
     속성 및 정의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

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리더십은 3개 
차원, 6개 속성이었다. 개인 차원의 속성은 ‘디지털 문제
해결능력’, ‘디지털 윤리 민감성’, ‘디지털 마인드’, ‘자아
성장’이었고, 타인 차원의 속성은 ‘디지털 협력’이며, 조
직 차원의 속성은 ‘조직 영향력’으로 도출되었다(Table 
3). 

 Dimension Attributes

Individual   

Digital problem solving skill
Digital ethics sensitivity

Digital mind
Self-growth

Others Digital collaboration
Organization  Organization influence

Table 3. Components of Digital Leadership of 
Clinical Nurses Defined in the Final Stage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인된 임상 간호사의 디
지털 리더십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의료환경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문제해결능력, 디
지털 윤리 민감성, 디지털 마인드를 바탕으로 자아성장
과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조직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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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혼종모형[20]을 이용하여 임상 간호사를 대
상으로 디지털 리더십의 현상을 파악하여 개념을 분석하
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론적 단계에서 도출된 디지털 
리더십 속성은 현장 작업 단계에서 최신의 국내 임상 현
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로 재확인하였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속성을 파악하였다. 최종 분석 단
계에서 속성과 지표가 내포하는 의미에 맞게 각각 재분
류하였으며, 속성이 지닌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속
성의 명명을 수정하였다.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의 차원은 현장 작업 단계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디지털 리더십을 설명하는 개인, 타인, 조직의 
3개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미국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가 제시하는 리더십 역량에
서 스스로를 이끌고, 타인을 이끌고, 조직을 이끄는 영역
으로 구분한 분류와 일치하였으며[35], 국내에서 간호리
더십을 개념 분석한 연구에서는 차원이 제시되지 않아
[36]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개인 차원의 속성은 ‘디지털 문제해결능력’, ‘디지털 
윤리 민감성’, ‘디지털 마인드’, ‘자아성장’의 4개의 속성
으로 도출되었다. ‘디지털 문제해결능력’ 속성은 이론적 
단계에서 문헌고찰 시 가장 많이 도출된 속성이며, 현장 
작업 단계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대다수의 간호사가 새로
운 디지털 기술과 기기의 도입, 데이터 기반의 대상자 맞
춤 간호제공 등의 다양한 디지털 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환경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연결되는 결과이다. 또
한, 최신 간호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정보
활용능력 및 간호정보활용역량 변수가 포함된 연구 중 
문제해결능력을 확인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30]와도 유사하다. 즉, ‘디지털 문제해결능력’은 디
지털화되는 임상 현장에서 새로운 디지털 정보 및 기계
의 도입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디지털 윤리 민감성’ 속성에서는 간호를 제공받는 환
자 측면과 전문직으로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측면에
서의 윤리적 민감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에서 모두 적극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업무의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되
는 것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

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환경에서 처방전달시스템(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등의 도입이 가속화되어 
간호의 질 향상과 맞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5,37], 이러한 의료정보화를 위해 수집된 환자의 개인정
보가 유출[38]되어 사생활 보호와 비밀 침해 위험성이 발
생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현장 작업 단계에서 디지털화되는 최신의 임상 
현장에서 체계화되는 간호업무과정과 전문직으로서 직업
적인 견해에 관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이는 이론적 단계
에서 도출되지 않은 지표로,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역할
이 확대되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의 증가로 인해 의
료사고 발생 시에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책임이 더욱 강
조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39]이 반영되
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디지털 윤리 민감성’ 속
성은 디지털화되는 임상 현장에서 전문직으로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최선
의 환자 간호를 위해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임상 간호사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차원에서 
간호 인력의 증가 및 명확한 업무 배분을 통해 업무 부담
을 감소시켜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 마인드’ 속성은 디지털 변화에 대한 필
요성과 관심을 갖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디
지털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드러나는 속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영역이 변화하고 있는 의료분
야에서 디지털 변화의 성공은 한계적 변화와 변혁적 변
화를 구별하여 옹호하고, 지속적인 문화로 변화를 육성
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34]와 동
일하다. ‘디지털 마인드’ 속성은 기존의 리더십 연구에서
는 도출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된 속성인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 
팬데믹이 더해져 급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임
상 실무 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노력이 반영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서 디지털 
마인드 속성이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이 지닌 주
요 속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높이는 것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간호사와 병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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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아성장’ 속성은 스스로를 이끄는 리더가 되
어 디지털화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노
력과 열정을 기반으로 개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
극하여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 기술에 적용하도록 추구
되고 있는 현재의 간호조직[36]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
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현장 작업 단계에서도 간
호사들은 책, 유튜브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매뉴얼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계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성장은 업무만족
도 증진과 더불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조직 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디지털 리더십이 높은 간호사가 많은 조
직일수록 향후 높은 조직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사
료된다. 

타인 차원의 ‘디지털 협력’ 속성은 디지털 협업 도구
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문제를 표현하여 조직 
구성원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팀워크를 의미하
는데, 이는 간호리더십에서 협력의 속성이 나타난 결과[36]
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에서 인구의 고령화, 전염되지 않은 새로운 질병의 위협
으로 인해 변화하는 건강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 전
문가 간의 밀접한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한 결과[40]
에서 모두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
된 ‘디지털 협력’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임상 현장이
라는 측면이 포함되었다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 간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의사소
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이고 전문적인 협업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 차원의 ‘조직 영향력’ 속성은 조직 내 디지털 변
화가 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유도하여 구
성원들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치는 영향
력을 의미한다. 이는 혁신적인 디지털 변화에 직면한 의
료분야의 리더십에서 비전과 필요성을 전달하며, 변화를 
옹호하고, 인력이나 재정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
는 행동이 중요한 속성으로 보고한 연구[34]와 동일하다. 
따라서, 조직 내 긍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구성원들
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디
지털 기술, 시스템의 도입, 교육 지원, 업무에 맞는 역할
을 배분하는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현장 작업 단계에서 임상 간호사들은 동료에게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
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는 부서 내 원활한 의사소

통이 어렵게 하므로, 부서 단위마다 영향력 속성은 상이
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간호리더십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개인이 집단이나 다른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이며[36],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병원과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묘사된다[17]. 또한, 
자발적인 열정과 스스로의 노력을 설명하는 자기경영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간호사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촉
진시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전문직 만족도 증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36]. 이는 조직 구성원 개개
인에게 리더십 개념의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과 동일하
다. 즉, 조직의 성과를 리더의 영향력으로만 설명하던 과
거와 달리 최신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반영되어 모든 간
호사가 리더가 되어 발휘하는 개인의 영향력으로 설명된
다. 그러나, 간호리더십과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속성은 차이점도 있었다. 간호
리더십은 개인의 성장, 협력, 간호탁월성, 창의적 문제해
결, 영향력으로 임상 실무에서 나타난 리더십의 속성이 
대부분 반영된 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디지털 리더십
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환자와 간호사
의 안전을 보호하는 윤리적인 속성인 ‘디지털 윤리 민감
성’과 새로운 디지털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인지적 속성
인 ‘디지털 마인드’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간호
사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처음 확인되는 속성인 만큼 지
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 시 구
성요소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결
과에서 디지털 리더십 개념 분석은 급변하는 최신의 디
지털 의료현장에서 임상 간호사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현
실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 대한 요구
도와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임상 현장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에 대해 이
론과 현상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개념과 속성을 최초로 
규명하였고, 디지털 리더십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합적인 인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일부 병원과 임상 현장에 국한되어 그들의 
경험이 모든 임상 현장을 대변하지 않으므로 전체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간호업무 현장에서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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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리더십을 개
념 분석한 결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의료환경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문제해결능력, 디
지털 윤리 민감성, 디지털 마인드를 바탕으로 자아성장
과 구성원간의 협력을 통해 조직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력’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 개인, 타인, 
조직적 차원에서 ‘디지털 리더십’의 개념적 이해와 인식
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임상 간호사의 자기주도
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조직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개발과 보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임상 간호사의 디지털 리더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 이를 적
용하여 해석하는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임상 간
호사의 디지털 리더십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
다. 또한, 최신의 임상 현장에 근무하는 국내 임상 간호
사의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리더십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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